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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접촉의 매개효과와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노인실태

조사 자료의 전체응답자 중 남성노인 3,979명의 응답자를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

고,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방법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남성노

인 중 은퇴한 노인은 은퇴하지 않은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우울감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접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은퇴하지 않은 남성노인은 은퇴한 남성노인보다 사회접

촉이 높으며, 사회접촉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우울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모형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이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 및 은퇴와 사회접촉과의 관계

모두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의 전자기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사회접촉이 높아지며, 은퇴로 인해 높아지는 우울감과 저

하되는 사회접촉 모두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ICT를 활용하여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 은퇴노인의 우울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입에 기초

자료로써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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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은퇴는 개인이 일생동안 종사한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생애주기 중 후기단계로 

진입하는 전환기에 머물러 있음을 알려준다. 은퇴는 도전의 기회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

하는 계기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심리･사회적 위기를 유발하게 되는 계기라고 말

하고 있다(김애순, 윤진, 1995; 김효정, 고선규, 권정혜, 2008). 하지만 우리나라 은퇴자

의 75%가 은퇴 이후의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박주영, 유소이, 

2018), 은퇴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역할상실은 고령자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tterworth, Gill, Rodgers, Anstey, Villamil, & 

Melzer, 2006). 특히, 남성노인의 경우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이아영, 2018). 그 이유는 남성 은퇴자에게 직업이란 

경제적인 자원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내･외적인 자아정체감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성 노인은 은퇴 전 삶의 중심이 직장생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퇴 후 역할과 사회적 관계망 축소와 같은 삶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고독,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Jalpa, Cen, & Polsky, 2008). 즉, 직업은 

경제적인 욕구와 함께 정신적이고 생리적인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지연경, 

조병은, 1991) 남성 노인의 은퇴는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남성노인이 은퇴 후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사회적 접촉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김순이, 이정인, 2009; 장수지, 2010). 사회접촉이 많은 노인들은 사회활동을 통해 일

상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우울감이 낮은 반면(Koenig 

& Blazer, 2003), 사회접촉과 사회적지지가 낮은 노인의 경우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인근, 오영삼, 김명일, 2009). 특히, 남성노

인의 은퇴 전 사회적 관계망은 경제활동 중심으로 형성되어, 은퇴 후의 관계망 축소가 

여성노인보다 더 크게 발생한다(석재은, 장은진, 2016). 따라서 은퇴로 인해 감소하는 

사회접촉을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은퇴노인의 감소하는 사회접촉 유지 및 확대를 목적으로 최근 전자기기를 활용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이혜인, 배영, 2011; 엄사랑, 최은영, 조성은, 최인정, 김영



보건사회연구 40(3), 2020, 248-285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50

선, 2018).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전자기기는 전화, 문자, SNS 

등과 같은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손연기, 

2000). 더 나아가 인터넷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거나 관계를 지속

하는 기능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Park, Han, & Kaid, 2013). 전자기기가 노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도구로써 장점을 다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기술 

활용의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어 전자기기 관련 연구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장영범, 

2013). 그러나 정용찬(2018)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3년 

19%에서 2017년 73.6%로 증가하였으며, 이용시간과 기술 활용 영역도 확대되어 노인 

또한 전자기기의 활용이 일반 성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다.

노인 대상 전자기기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라는 편견 등으로 인해 

은퇴노인과 전자기기 활용능력 관련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일부 연구들은 유사한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등 특정 전자기기에 한정하여 살펴보거나(김명용, 

전혜정, 2017),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계

를 지닌다(Bothorel, Lohr, Thépaut, Bonnaud, & Cabasse,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접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사회접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마련

을 위해 은퇴와 사회접촉, 우울의 매개모형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이 매개된 조절효과

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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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남성 은퇴노인의 연구동향

가. 은퇴의 개념

은퇴의 개념은 학자마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권문일(1996)은 은퇴의 정의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본인 스스로 은퇴자로 선언하는 것이다. Parnes, 

Adams, Andrisani, Kohen과 Nestel(1975)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은퇴를 

정의하였다. 둘째, 임금수준 혹은 노동시간이 급속도로 감소되는 시점이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임금수준 혹은 노동시간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를 은퇴로 간주하기도 한다(이아영, 2018; Burtless & Moffitt, 1984). 셋째, 가장 오랫동

안 다녔던 주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을 은퇴로 정의한다. Kupperbusch, Levenson과 

Ebling(2003)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일거리를 하더라도 주된 직업에 대한 역할수행을 

중단하면 은퇴라고 규정하였다. 넷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이나 기업연금 등 연

금을 수급 받는 시점으로 은퇴시점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권문일(1996)의 분류 중 노인 본인이 스스로 은퇴자라고 선언한 정의와 

노동시간이 일정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정의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

다. 즉, 이아영(2018)이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의 정의를 따라 

소득활동을 중단하고 현재 아무런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간소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한 소소한 일거리 외에 일을 할 욕구가 없는 

상태를 은퇴로 정의한 것과 같이 하고자 한다. 

나. 남성 은퇴노인의 연구동향

남성노인의 은퇴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은퇴 후 노후생활 적응과정

에 대한 연구 및 은퇴와 우울, 삶의 만족도 등의 심리적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김효정, 고선규, 권정혜, 2008; 송인주, 2008; 이은영, 2008; 

성미애, 최새은, 2010; 정희재, 원영신, 2010; 이아영, 2018; Conde-Ruiz & Gal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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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Dave, Rashad, & Spasojevic, 2006; Behncke, 2012). 첫째, 은퇴 후 노후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Conde-Ruiz와 Galasso(2003)는 은퇴한 남성들이 여성

노인보다 노동시장에 재취업하는 비중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며, 송인주(2008)는 은퇴한 

남성노인들이 사회적 일자리에 재취업하여 정착하는 것이 자존감 향상, 생활만족도 향

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은퇴와 신체적･심리적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Dave, Rashad와 

Spasojevic(2006)은 은퇴는 질병상태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은퇴 이후 

질병상태는 5~6% 약화되고 정신건강 상태도 6~9%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ehncke(2012)는 은퇴가 만성질환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을 10% 이상 증가시킨다고 보

고하였다. 국내연구로 이은영(2008)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은퇴 남성노인이 사회적 지

지가 낮은 은퇴 남성노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성미애

와 최새은(2010)은 남성이 여성보다 은퇴 전 생활만족도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은퇴 이후 급격한 역할 및 지위변화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생활

만족도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성노인은 사회적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자신감 상실 또는 무위감까지 경험하며, 건강악화, 돌봄 책임 등과 같은 이유로 여성보

다 더 우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효정, 고선규, 권정혜, 2008; 정희재, 원영신, 

2010). 따라서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남성은 은퇴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간의 관계

은퇴는 급격한 사회활동의 감소, 신체적 악화, 우울, 스트레스 등을 초래한다고 알려

져 있다(Bromley, 1990; Dorfman & Moffett, 1987). 특히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

하여 은퇴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국외의 연구에서는 몇몇의 의미 있는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 Richardson과 Kilty(1991)는 은퇴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

며, Higginbottom, Barling, Kelloway(1993)의 연구에서는 은퇴가 정신건강의 저하를 

초래하며 은퇴 이후 만족도는 우울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uohy, Knussen, Wrenall(2005)은 50대 중･후반부터 점점 더 우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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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쉽다고 주장하였으며, Butterworth, Gill, Rodgers, Anstey, Villamil, & 

Melzer(2006)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인보다 은퇴자가 우울 및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타 연구에서도 은퇴는 수입 감소, 존재감, 사회활동의 저하로 연결

되어, 이것이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퇴자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직업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oss, 

Aldwin, Levenson, & Workman-Daniels, 1991; Moen, 1996; Karpansalo, Kauhanen, 

Lakka, Manninen, Kaplan, & Salonen, 2005). Jalpa, Cen, & Polsky(2008)의 연구에서

는 은퇴자 중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전일제 노동자의 경우 남성 은퇴자의 

우울수준이 여성 은퇴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Quick과 Moen(1998)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신현구(2007)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퇴노인이 여성은퇴노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도입된 

정년퇴직제도와 함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합리적･비자발적으로 은퇴가 이루어짐으

로써 은퇴를 경험한 남성노인의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김선영, 윤혜영,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은퇴한 남

성의 우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은퇴, 사회접촉, 우울과의 관계

은퇴노인은 은퇴로 인해 사회적 지위와 사회접촉이 모두 감소되는 사건을 경험한다. 

역할상실로 인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찾지만, 이미 감소된 사회적 관계

망으로 인해 사회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계속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사회적 역할

과 지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만족스러운 은퇴 후 삶을 영위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Carstensen, 1992; Carstensen, 1993; 김동배, 김상범, 신수민, 2012). 사회접촉이란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계망, 사회자본 등을 측정하기 위한 빈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김

원경, 2001). 은퇴노인은 노년기 사회접촉의 감소를 경험하고 사회접촉을 증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장수지, 2010). 특히, 남성은퇴노인은 여성은퇴노인에 비해 은퇴로 인

한 관계망의 축소 폭이 크기 때문에 노년기 사회접촉 감소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남성은퇴노인은 근로연령시기에도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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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형성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미흡하고, 공식적 관계망도 경제활동 중심으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사회접촉의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석재은, 장은진, 2016). 

은퇴로 인한 노년기 사회접촉 감소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기에 그 심각

성이 더욱 커진다(Kubzansky, Berkman, & Seeman, 2000). 노년기의 사회접촉과 우울

과의 관계에 대한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sai, Yeh, Tsai(2005)는 지역사

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축소된 사회적 관계가 우울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chwarzbach 외(2013) 연구는 노년기의 열악한 사회적관계망은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가 지목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덜 우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평숙, 이용미, 임지영, 

황라일, 박은영, 2004; 노병일, 모선희, 2007; Harris et al., 2003). 특히, 사회접촉은 

노인이 가진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1992; Kubzansky, Berkman, & Seeman, 2000; Atchley & 

Barusch, 2003). 사회접촉이 많은 노인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

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적게 겪으며(노병일, 

모선희, 2007; Koenig & Blazer, 1996), 사회적 접촉 빈도가 낮은 노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지 않게 되면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인근, 오영삼, 김명일, 2009). 

또한 사회적 지지는 농촌노인의 우울을 완화시키는 매개효과가 있으며(김영주, 2009), 

노년기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림금란, 김희경, 안정선, 2011). 

4.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

전자기기 활용능력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시대

라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개인의 역랑을 말한다(김미령, 2012). 먼저 은퇴와 사회접촉간

의 관계에서 전자기기활용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전자

기기 활용능력은 사회활동 참여 수준을 확대시켜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김명용, 전혜정, 2017),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증대시키고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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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원활히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명성, 2015). 강월

석, 김명숙, 고재욱(2013)의 연구에서는 은퇴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경제악화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감소되었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 이용성과가 좋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전자기기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성이 높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엄사랑, 최

은영, 조성은, 최인정, 김영선, 2018; Park, Han, & Kaid, 2013),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

시키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othorel, Lohr, 

Thépaut, Bonnaud, & Cabasse, 2011). 또한 은퇴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

서 노년기 역할 상실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노인에게 활동적인 사회참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재방법으로 인터넷이 거론되고 있다(구

자순, 2005; 림금란, 김희경, 안정선, 2011). 

두 번째로 은퇴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전자기기활용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otten, Ford, Ford, Hale(2014)은 인터넷 사용 후 노인의 우울증 상태를 3분의 1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스마트폰 활용시 감수성 기술(Sensibility Technology)1) 수

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감은 감소하였다(Higuchi et al., 2017). 노인은 스마트폰 

사용 유무에 따라 우울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황순현, 이혜진, 하은희, 

김소형, 정근경, 최효진, 2017), 노인의 컴퓨터/인터넷 게임 활동은 자아통제감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어 생활만족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안준희, 임경춘, 이윤정, 김경식, 2011). 김명용(2018)은 노년기에 스마트폰과 같

은 전자기기 사용은 정신건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연구결과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1) 감수성 기술(Sensibility Technology)이란 사용자의 음성, 행동 등의 변화 패턴을 감지하여 정신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기술임(Mitsuyosh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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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자기기 활용능력 선행연구
 

구분 저자 연도 대상자 연구결과

은퇴
노인의 
전자기기
활용
효과

강월석 등 2013 55세 이상
은퇴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경제악화 등으로 삶의 
만족감이 감소됨. 스마트폰활용은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

김명용, 
전혜정

2017 60세 이상
은퇴 노인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회활동참여는 매개효과를 나타냄

전자기기
활용과 
사회적
관계

Bothorel 
et al.

2011 노인
스마트폰 사용은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성이 높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증진에 효과적임

Park 
et al.

2013 노인
스마트폰 사용은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확인

엄사랑 등 2018 65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접촉, 사회활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일수록 높은 빈도의 사회접촉을 보임

전자기기
활용과
우울의
관계

Cotten et 
al.

2014 노인 인터넷 사용은 노인의 우울증 상태를 1/3으로 감소시킴

Higuchi et 
al.

2017 65세 이상
스마트폰 활용 특히, 감수성 기술(Sensibility 
Technology)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감은 감소됨

안준희 등 2011 노인
컴퓨터 및 인터넷 게임 활동이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생활만족도를 높임

황순현 등 2017 65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 유무에 따라 우울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초래함 

김명용 2018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과 스마트폰 이용의 영향간의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남성노인은 직업을 통해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 왔기 때문에, 

직업은 경제적 요인 뿐 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자아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Maddox, 1970; Elwell & Maltbie-Crannell, 

1981). 즉, 남성노인은 은퇴를 경험함으로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삶의 전부였던 직장에서 은퇴하기 앞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

다. 특히 은퇴는 노년기의 사회접촉을 감소시키며 사회접촉의 감소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변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각 변수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노년기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은퇴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증진의 효과적인  개입방안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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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투입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도구로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기

기 활용능력은 은퇴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은퇴노인과 관련된 전자기기 활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증진과 우울 감소에 전자

기기 활용능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중재역할을 확장시

키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접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며, 사회접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은퇴와 사회접촉, 우울의 매개

모형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이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성 노인의 은퇴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접촉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1-1. 남성노인의 은퇴는 사회접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남성노인의 은퇴와 사회접촉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접촉이 매개하는 가운데, 은

퇴와 우울, 은퇴와 사회접촉간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은 매개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1. 은퇴와 사회접촉간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은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2. 은퇴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은 유의한 조절효과

를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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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

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수집하는 법정조사로, 한국노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노인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로 한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사전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

된 조사표를 토대로 2017년 6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각 17개 시도의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층화이중추출방법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위와 같은 결과로 934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노인 10,299명(대리응답자 226명 포함)이 응답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n=10,299명) 중 남성노인

(n=4,046명)을 선정하였으며, 분석변수에 대한 목록별 결측치 제거 방식(list wise 

deletion)을 사용하여 총 3,979명의 응답자를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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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가. 종속변수: 우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의 15개 항목을 사용하였다(Sheikh & Yesavage, 1986). 구

체적인 문항은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대

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의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5문항과 “요즈음 들어 활동

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

십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10문항이다. 각 문항은 “① 예, ⓪ 아니오”로 코딩하였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한 후 15문항을 합하였다. 즉, 점수범위는 1점에서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척도는 임상적인 목적이라면 합산한 점수가 

기준 점수(5~9점: 우울의심; 10점 이상: 우울증) 이상일 경우 우울증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이인정, 2012), 본 연구는 임상적 목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점수를 구분

하지 않고 합산한 점수로 최종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알파(ɑ)값은 0.892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은퇴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은퇴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에서 규정한 주관적인 은퇴 개념에 근거하여 “생애 최장기 일자리에서 근로를 

완전하게 퇴직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모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면 은퇴로, 그 외는 비은퇴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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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개변수: 사회접촉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사회접촉은 Segel-Karpas와 Lachman(2016)이 제시한 사회접

촉 개념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였다. 즉, 지난 1년 동안 비동거 자녀, 손자녀,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 집단과 친구 및 지인을 포함한 사회집단과의 연락 및 왕래의 빈도를 합산하

였다. 각 문항의 구체적인 값은 “⓪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① 1년에 1-2회 정

도, ② 3개월에 1-2회 정도, ③ 한 달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1회 이상”으로 코딩한 

후 합산하였다. 즉, 점수범위는 0점에서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접촉을 활발하

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라. 조절변수: 전자기기 활용능력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전자기기 활용능력은 전자기기(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전자기기 기능은 문자받기, 

문자보내기, 정보검색, 사진 및 동영상촬영, 음악듣기, 게임, 동영상보기, SNS서비스 이

용, 온라인 쇼핑, 기타로 총 10가지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① 예, ⓪ 아니

오”로 코딩 후 총 합산하였으며, 점수범위는 0점에서 10점이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전자기기 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연령, 지역, 교육수준, 가구소득, 독거여부,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을 사용

하였다. 먼저 연령은 응답자의 만 연령이며, 지역은 “①농촌, ⓪도시”로 더미화 하였다. 

교육수준은 “① 무학(글자모름), ② 무학(글자해독),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

교, ⑥전문대학이상”의 6개의 범주로 측정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조사당시 기준으로 작

년(2016년 1월~12월) 1년간의 총 연간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은 가

구원 수와 같은 가구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OECD에서 가구규모를 고려하

여 제안한 가구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s)2)를 기반으로 가구소득을 재구성하였

2) OECD 균등화 가구소득= 가구소득 / 가구원 수의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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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종 회귀분석에서는 왜도와 첨도 문제로 자연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

로 독거 여부는 “① 독거가구, ⓪ 동거가구”로, 만성질환은 지난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며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만성 질환 개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 주관적 건강은 리커트

(Likert) 5점 척도(① 건강이 매우 나쁘다 ~ ⑤ 매우 건강하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 및 통제 변수들의 측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우울 단축형 노인우울척도(범위: 0-15)

독립 변수 은퇴 은퇴 (1) / 비은퇴 (0)

매개 변수 사회접촉 총 4개 사회집단1)과의 연락빈도와 왕래빈도의 합 (범위: 0-32)

조절 변수 전자기기 활용수준 총  10가지의  전자기기기능2)의 활용도의 합 (범위: 0-10)

통제 변수

만 연령 만 65세 (범위: 65-104)

지역 농촌(1) / 도시(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1) / 무학(글자해독)(2) / 초등학교(3) / 중학교(4) / 
고등학교(5) / 전문대학 이상(6)

균등화 가구소득 균등화된 연간 가구소득(범위: 30-21,941, 단위: 만원)

독거여부 독거 가구(1) / 동거 가구(0)

만성질환 의사진단 만성질환 개수 (범위: 0-14)

주관적 건강
건강이 매우 나쁘다(1) / 건강이 나쁜 편이다(2) / 
그저 그렇다(3) / 건강한 편이다(4) / 매우 건강하다(5)

주: 1) 사회집단 = 비동거자녀, 손자녀, 친인척, 친구 및 지인
2) 전자기기기능 = 문자받기, 문자보내기, 정보검색, 사진 및 동영상촬영, 음악듣기, 게임, 동영상보

기, SNS서비스 이용, 온라인 쇼핑, 기타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접촉의 매개효과와 함

께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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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통한 분석 방법은 기존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방법과 Sobel test(Sobel, 

1982)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어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강수돌, 2018;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법은 3단계의 인과적 추론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 정확한 직접 매개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만약 매개변수가 단일

변수가 아닐 경우 매개변수끼리의 상쇄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 매개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Preacher & Hayes, 2004). 두 번째 매개효과 크기를 산출하는 

Sobel test는 검증하기에 앞서 표본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

나 다양한 논문에서 매개효과가 대부분 정규분포가 아닌 편중된 분포를 보인다고 언급

하고 있다(Shrout & Bolger, 2002).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 매개분석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한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 방법은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된 조절효과를 정확히 산출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방법 중 모델 1번(조절효과)과 모델 

4번(매개효과), 모델 8번(매개된 조절효과)을 사용하여 사회접촉의 매개효과와 전자기

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다. 위

와 같은 분석을 위하여 SPSS 23.0, SPSS Macro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남성노인 중 은퇴노인은 

61.3%(2,438명)이며, 은퇴하지 않은 노인은 38.7%(1,541명)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울수준은 15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 3.59점이었으며, 사회접촉은 32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 23.16점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활용능력은 평균 2.61점으로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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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정도의 전자기기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4.23세로 나타났다. 지역은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65.8%(2,617명), 농촌에 거주하

는 노인은 34.2%(1,362명)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31.6%(1,2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24.0%(955명), 중학교 졸업이 

21.1%(840명),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12.1%(481명), 무학(글자해독)이 9.6%(383명), 

무학(글자모름) 1.5%(61명) 순으로 나타났다. 균둥화한 연간 가구소득은 평균 1,754.81

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상태의 경우 독거가구는 9.5%(339명), 동거가구는 

90.5%(3,241명)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평

균 개수는 2.56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11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전 체(n=3,979)

독립변수 은퇴
은퇴 N(%) 2,438(61.3)

비은퇴 N(%) 1,541(38.7)

종속변수 우울 평균(표준편차) 3.59(3.91)

매개변수 사회접촉 평균(표준편차) 23.16(7.04)

조절변수 전자기기 활용 평균(표준편차) 2.61(2.81)

통제변수

연령 평균(표준편차) 74.23(6.02)

지역
도시 N(%) 2,617(65.8)

농촌 N(%) 1,362(34.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N(%) 61(1.5)

무학(글자해독) N(%) 383(9.6)

초등학교 N(%) 1,259(31.6)

중학교 N(%) 840(21.1)

고등학교 N(%) 955(24.0)

전문대학 이상 N(%) 481(12.1)

균등화된 가구소득 평균(표준편차) 1754.81(1310.67)

거주상태
독거가구 N(%) 339(9.5)

동거가구 N(%) 3,241(90.5)

만성질환 평균(표준편차) 2.56(1.75)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3.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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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퇴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접촉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목적인 남성 노인의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접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방법 중 모델 4번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모형1에서 통제변수만 통제한 후 독립변

수인 은퇴가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전체효과(c)를 확인한 결과, 은퇴한 노인이 은퇴

하지 않은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2, P<.001). 두 번째로 모형2에서 통제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

인 은퇴와 매개변수인 사회접촉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은퇴한 노인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사회접촉 수준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0, P<.001). 모형 3은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인 사회접촉과 

종속변수인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

다(β=-.21, P<.001). 즉, 사회접촉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우울감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은퇴가 종속변수인 우울에게 미치는 직접효과(c’)는 β값 

.18(P<.001)로, 매개변수인 사회접촉을 투입하기 전 은퇴가 우울에게 미치는 전체효과

(c)인 β값 .22(P<.001)에 비하여 절댓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개변수인 사회접촉이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부트스트래핑을 통하여 재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5,000개로, 은퇴가 우울에 미

치는 간접효과 계수는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 .6250에서 상한 값 1.0897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회접촉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은퇴와 우울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

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접촉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간접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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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은퇴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접촉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n=3,979)
 

구분
모형1(종속: 우울) 모형2(종속: 사회접촉) 모형3(종속: 우울)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03 .01 .05 *** -.05 .02 -.04 .03 .01 .04 **

지역(1=농촌) -.33 .12 -.04 ** 1.71 .23 .12 *** -.13 .11 -.02

교육수준 -.33 .04 -.10 *** .31 .09 .05 *** -.29 .04 -.09 ***

Log_균등화 가구소득 -.67 .09 -.11 *** 1.34 .19 .12 *** -.51 .09 -.08 ***

독거여부(1=독거) .75 .17 .06 *** -2.92 .35 -.13 *** .41 .17 .03 *

만성질환 .10 .04 .05 ** .24 .07 .06 *** .13 .03 .06 ***

주관적 건강상태 -1.55 .06 -.39 *** 1.17 .13 .17 *** -1.41 .06 -.36 ***

은퇴(1=은퇴노인) .85 .12 .22 *** -1.40 .24 -.20 *** .69 .12 .18 ***

사회접촉 -.12 .01 -.21 ***

 (Adj.  ) .55(.30) .34(.12) .58(.34)

F 211.69*** 64.46*** 226.18***

* p<.05, ** p<.01, *** p<.001***

표 5. 사회접촉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간접효과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86*** .12 7.23 .6250 1.0897

3.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가. 은퇴와 사회접촉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은퇴와 사회접촉관계에서 전

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모형1은 독립변수(은퇴)와 조절변수(전자기기 활용능력)를 투입한 결과, 은퇴(β

=-.10, P<.001)와 전자기기 활용능력(β=.18, P<.001) 모두 사회접촉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한 노인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보다 낮은 

수준의 사회접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기기 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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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사회접촉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2는 독립변수(은퇴)와 조절변수

(전자기기 활용능력)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로, 상호작용항 또한 사회접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9, P<.001). 구체적으로 

Aiken, West와 Reno(1991)가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은퇴와 사회접촉과의 관계에서 전

자기기 활용능력의 조건 값(평균 –1SD, 평균, 평균 +1SD)에 따른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

을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그림 2]와 같다. 검증결과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건 값 

중 평균+1SD만 제외한 집단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기기 활용능력이 높은 집단은 은퇴여부에 따라 사회접촉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할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평균집단과 평균보

다 낮은 집단의 경우 비은퇴자와 은퇴자의 사회접촉 차이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은퇴와 사회접촉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 검증결과(n=3,979)
 

구분
모형1(종속: 사회접촉) 모형2(종속: 사회접촉)

B SE β B SE β

연령 .01 .02 .01 .01 .02 .01

지역(1=농촌) 1.79 .23 .12 *** 1.75 .23 .12 ***

교육수준 -.06 .10 -.01 -.06 .10 -.01

Log_균등화 가구소득 1.08 .19 .09 *** 1.08 .19 .09 ***

독거여부(1=독거) -2.93 .34 -.13 *** -2.88 .34 -.13 ***

만성질환 .24 .07 .06 ** .24 .07 .06 ***

주관적 건강상태 1.06 .13 .15 *** 1.04 .13 .15 ***

은퇴(1=은퇴노인)(X) -1.39 .24 -.10 *** -2.21 .32 -.15 ***

전자기기 활용능력(Z) .44 .05 .18 *** .26 .06 .11 ***

X * Z .30 .08 .09 ***

 (Adj.  ) .37(.14) .37(.14)

F 68.92*** 63.77***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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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은퇴와 사회접촉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Mean -1SD(0.00) -2.21 .32 -6.97 .000 -2.84 -1.59

Mean(2.61) -1.44 .24 -6.07 .000 -1.90 -.98

Mean +1SD(5.42) -.61 .31 -1.96 .050 -1.21 .00

그림 2. 은퇴와 사회접촉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 

나. 은퇴와 우울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두 번째로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는 <표 8>과 같다. 먼저 모형1에서 독립변수(은퇴)와 조절변수(전자기기 활용능력)가 

종속변수(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은퇴(β=.11, P<.001)와 전자기기 활용능

력(β=-.11, P<.001) 모두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한 노인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자기기 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우울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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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두 번째 모형 2는 독립변수(은퇴)와 조절변수(전자기기 활용능력)를 곱한 상호작

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도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9, P<.001). 구체적으로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전자기

기 활용능력의 조건 값(평균 –1SD, 평균, 평균 +1SD)에 따른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9> 및 [그림 3]과 같다. 그 결과 전자기기 활용능력 조건 값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기기 

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집단과 평균집단, 평균이하의 집단 모두 비은퇴 노인보다 은퇴노

인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3]의 그래프를 확인하면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평균집단과 평균보다 낮은 집단의 경우 비은퇴자와 은퇴자의 우울감 차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8. 은퇴와 우울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 검증결과(n=3,979)
 

구분
모형1(종속: 우울) 모형2(종속: 우울)

B SE β B SE β

연령 .01 .01 .02 .01 .01 .02

지역(1=농촌) -.36 .11 -.04 ** -.34 .11 -.04 **

교육수준 -.19 .05 -.06 *** -.19 .05 -.06 ***

Log_균등화 가구소득 -.58 .09 -.09 *** -.58 .09 -.09 ***

독거여부(1=독거) .75 .17 .06 *** .73 .17 .06 ***

만성질환 .10 .04 .05 ** .10 .04 .04 **

주관적 건강상태 -1.51 .06 -.38 *** -1.50 .06 -.38 ***

은퇴(1=은퇴노인)(X) .85 .12 .11 *** 1.31 .16 .16 ***

전자기기 활용능력(Z) -.16 .02 -.11 *** -.06 .03 -.04 *

X * Z -.16 .04 -.09 ***

 (Adj.  ) .56(.31) .56(.31)

F 195.92*** 179.0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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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은퇴와 우울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Mean -1SD(0.00) 1.07 .15 6.89 .000 .76 1.37

Mean(2.61) .72 .12 6.27 .000 .50 .95

Mean +1SD(5.42) .36 .15 2.37 .018 .06 .65

그림 3. 은퇴와 우울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 

다.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매개변수(사회접촉)를 통제한 후, 은퇴와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종합한 결과는 <표 10, 11> 및 [그림 

4]와 같다.

먼저 1단계로 은퇴와 사회접촉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고(β=.09, P<.001), 2단계는 매개변수인 사회접촉을 통제한 후,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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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사회접촉은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

으며(β=-.08, P<.001), 독립변수(은퇴)와 조절변수(전자기기 활용능력)의 상호작용은 

사회접촉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07, 

P<.001).

매개된 조절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지수는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다. Hayes(2015)는 매개모형의 각 경로의 조절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도 조절된 매개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하였다(이형권, 2016). 이에 본 연구도 조절된 

매개지수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사회접촉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3이며, 

95%의 신뢰구간에서 계수의 하한 값 -.05에서 상한 값 -.02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회접촉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전자기기 활

용능력의 조절효과가 사회접촉에 의하여 부분 매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접촉을 

통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검증되어 연구문제 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은퇴와 우울의 관계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결과(n=3,979)
 

구분
모형1(종속: 사회접촉) 모형2(종속: 우울)

B SE β B SE β

연령 .01 .02 .01 .01 .01 .02

지역(1=농촌) 1.75 .23 .12 *** -.15 .11 -.02

교육수준 -.06 .10 -.01 -.20 .05 -.06 ***

Log_균등화 가구소득 1.08 .19 .09 *** -.46 .09 -.07 ***

독거여부(1=독거) -2.88 .34 -.13 *** .41 .17 .03 *

만성질환 .24 .07 .06 *** .13 .03 .06 ***

주관적 건강상태 1.04 .13 .15 *** -1.38 .06 -.35 ***

은퇴(1=은퇴노인)(X) -2.21 .32 -.15 *** 1.07 .15 .13 ***

전자기기 활용능력(Z) .26 .06 .11 *** -.03 .03 -.06

사회접촉(M) -.11 .01 -.08 ***

X * Z .30 .08 .09 *** -.13 .04 -.07 ***

 (Adj.  ) .56(.31) .59(.35)

F 195.92*** 190.0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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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결과
 

변인
조절된

매개지수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전자기기 활용능력 -.03 .01 -.05 -.02

그림 4. 사회접촉을 통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 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접촉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두 번째 사회접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은퇴와 

사회접촉, 우울의 매개모형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이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매개된 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노인의 사회접촉은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남성노인 중 은퇴한 노인은 은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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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노인보다 높은 우울감과 낮은 수준의 사회접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접촉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와 우울, 사회접촉의 매개모형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이 매개된 조절효과

를 가지는지 검증한 결과,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 및 은퇴와 사회접촉과의 관계 모두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의 전자기기 활용능력이 높을

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사회접촉이 높아지며, 은퇴로 인해 높아지는 우울감과 저하되

는 사회접촉 모두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접촉의 매개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전자기기 활용능력이 우울과 사회접촉에 주는 긍정적인 조절효과에 

대한 관계를 동시에 규명하였다는 학문적인 의의를 가진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남성노

인의 은퇴와 우울관계(Butterworth, Gill, Rodgers, Anstey, Villamil, & Melzer, 2006), 

은퇴와 사회접촉(장수지, 2010; 석재은, 장은진, 2016), 사회접촉과 우울(Kubzansky, 

Berkman, & Seeman, 2000; Atchley & Barusch, 2003) 같이 두개의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본 연구는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방법 

중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모형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은퇴와 우울, 사회접촉의 매개

모형에서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동시에 검증함으로,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접촉의 매개효과와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보다 정확하

고 세밀하게 검증하였다. 또한, 전자기기 활용능력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전자기기 활

용능력을 스마트폰, 인터넷 등 특정 전자기기에 한정되어 측정하였지만(김명용, 전혜정, 

2017; Bothorel, Lohr, Thépaut, Bonnaud, & Cabasse, 2011), 본 연구에서는 특정 기기

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ICT를 활용하여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 은퇴노인의 우울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입에 기초자료로써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은퇴를 경험한 

남성노인은 우울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회

접촉을 증진시키는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사회접촉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한 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문제 및 사회접촉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은퇴 준비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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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지자체 차원, 공공기관 차원, 민간 기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무 교육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성혜영, 김아람, 2016). 특히,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대부분은 금융업계로, 은퇴자금 마련과 같은 경

제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회･정서적인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성혜영과 김아람(2016)은 기존 은퇴 준비프로그램을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으

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비재무적 측면은 단순히 건강 등 각종 복지지원 제도의 정보

를 제공해주는 것에 그쳤다. 또한, 은퇴 준비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에 대하여 욕구 조사

한 결과 노년기 사회관계망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성혜영, 김아람, 

2016).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큰 이유는 은퇴 후 사회접촉이 감소되고 사회적 관계

망이 축소되어, 은퇴 만족도 저하 및 정서적 문제까지 야기하기 때문이다(김동배, 김상

범, 신수민, 2012; Carstensen, 1993). 따라서 은퇴 준비 프로그램은 사회･정서적인 측

면도 고려하여 은퇴 후에도 사회관계를 지속하도록 도와 정서적 행복감을 영위할 수 

있게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은퇴 시기, 은퇴자금 마련 계획을 뛰어넘어, 건강한 

사회관계 및 정서 상태를 영위할 수 있는 ‘삶’ 중심적인 은퇴설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

로 은퇴 전 중･고령자에게는 직장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을 삶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시

키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은퇴 후 노인에게는 지역사회 내 자원 연결을 통한 

새로운 관계망 구축 및 확대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남성 은퇴노인의 사회접촉을 증진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으로 은퇴자 대상 전자기기 활용능력 증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기기

는 추가적인 비용투입 없이 사회적 절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

서는 전자기기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령자의 과학기술 이용 및 활용수준을 고

려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3)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

고 있다. 미국의 SF Connected 프로그램이나(San Francisco DAAS, 2009), 호주의 디지

털 교육(Cobram Community House, 2016)을 한국에 적용하여 은퇴 노인의 전자기기 

활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국내 

3)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기술에 대한 접근(accessibility),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용(usability), 기술을 조작해 창조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활용(productivity)능력을 의미
함(Hobb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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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교육은 PC를 중심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이 대부분이었으며, 일상생활에

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소랑, 주재욱, 이영

민, 윤종진, 장하연, 2019). 특히,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일상생활

에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심 정보화 교육의 수요가 높았으며, 정보화 

교육과 사회적 관계 확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연계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강소랑, 주재욱, 이영민, 윤종진, 장하연, 2019). 종합해보면 실생활

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노인이 직접 다른 노인에게 1:1 정보화 서포터즈를 수행하는 

등 사회적 관계 확대 혹은 사회활동에 참여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함의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우울의 측정도구인 단축형 노인우울척도는 우울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정서적 상태, 

신체 및 행동둔화, 대인관계 기피 등)을 하위 변수로 범주화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합산하여 단일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우울과 관련된 특정 요인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는 이 요인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접촉의 

측정변수가 사회접촉의 빈도와 같이 양적인 부분만 측정하고 있어 질적인 측면까지 모

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접촉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자기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전자기기 활용능력을 습득한 이후 전자기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접촉 및 사회활동이 증가하는지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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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and 
Depression of Elderly Me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tact and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Utilizing Electron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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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tact and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the electronic device uti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and depression of elderly men. The data used here were from 

the 2017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and 3,979 elderly men among the entire

respondents were selected for final analysis target. And it was verified using the 

PROCESS macro analysis method of Hayes’s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retired

elderly men ha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non-retired elderly men,

and social contact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addition, electronic device 

utilization had a mediated moder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and depres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and social contact. This is 

to say that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devices has a moderation effect that alleviates

the increased levels of depression and social isolation after retirement. These research

results can be utilized as important basic data for practical intervention to promote

elderly men’s social contact and encourag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using ICT to 

reduce the depression of elderly retirees.

Keywords: Elderly Men, Retirement, Depression, Social Contact, Electronic Device 
Utilization,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